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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꿈보다 해몽이다.

2. 존재물보다 설명이다.

3. 내용보다 설명이다.

4. 존재물보다 사연이다.

5. ‘말’이 그리 중요하다. ‘설명’이 그리 중요하다.

→ 1+1=2인 것은 누구나 다 안다. 1+1=2라고 하는 것보다 1 더하기 1은 왜 

2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말의 위력이다!

6. 숙달하고 집중해야 달인 된다.

7. 저마다 자기가 달인이 됐어도 모른다.

8. 달인도 나름이다. 개성대로 달인이다.

9. 세계적인 달인이냐, 민족적인 달인이냐, 한 지역의 달인이냐가 다르다.

10. ‘순간적’ 달인이 있고, ‘꾸준한’ 달인이 있다.

11. 숙달하여 빨리하면 달인이다.

12.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다 달인이다.

13. 사물이나 사람을 잘 증거하는 달인도 있다.



14. 정신적 달인, 혼적 세계 달인, 영적 세계 달인이 있다.

15. 시간을 주관하는 축지의 달인이 있다.

16. 사탄 마귀를 잡고 주관하는 달인이 있다.

17. 글 잘 쓰는 달인이 있다.

18. 기도의 달인이 있다.

19. 자기에게도 달인의 잠재 능력이 있는데, 모르고 행치 못하고 있다.

20. 천사와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자도 달인이다.

21. 구상의 달인이 있다.

22. 작품의 달인이 있다.

23. 설교의 달인, 제스처의 달인이 있다.

24. 설명의 달인이 있다.

25. 형상석의 달인이 있다.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달인은 본다.

26. 저마다 달인이 될 만한 것이 있다. 확인해 보아라.

27. 지혜의 달인이 있다.

28. 월명동 약수는 많은 물 중에서 병 고치는 물 달인이다.



29. 설득의 달인이 있다.

30. 감동의 달인이 있다.

31. 능력을 부리는 신 같은 달인이 있다.

32. 묘기의 달인이 있다.

33. 성자 주님과 이야기하는 달인이 있다.

34. 마사지 비법의 달인이 있다.

35. 일 처리 달인이 있다.

36. 로비의 달인이 있다.

37. 악평의 달인이 있다.

38. 혈기의 달인이 있다.

39. 편지 잘 쓰는 달인이 있다.

40. 잠언의 달인이 있다.

41. 제대로 보고를 잘하는 지혜로운 달인이 있다.

42. 건강하게 사는 자들은 건강의 달인이다.

43. 어떤 것을 빨리하되 능숙하게 잘하면 달인이다.



44. 도사들을 달인이라 한다.

45. 외줄 타기 잘하는 자도 달인이다.

46. 관리의 달인도 있다.

47. 전도의 달인도 있다.

48. 그림의 달인이 있다.

49. 사탄은 거짓말의 달인이다.

50. 월명동 관리와 개발의 달인도 있다.

51. 방법론의 달인이 있다.

52. 사물을 잘 보고, 사람을 잘 보는 달인이 있다.

53. 도둑질 잘하는 달인이 있다.

54.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달인이 있다.

55. 손도 안 대고 얼굴도 안 보고 천 리, 만 리 떨어져 있어도 그 행위대로 축

복해 주거나 고통을 주어 대가를 받게 해 주는 달인도 있다.

56. 소쩍새는 밤새워 우는 슬픔에 겨운 새 달인이다.

57. 게으름의 달인들이 많다.



58. 일 잘하는 달인이 있다.

59. 자기도 개성대로 달인인데, 모르고 있다.

60. 잘하면 작고 크고 모두 달인이다.

61. 잘하고 빨리하면 달인이고 기록자다.

62. 연속해서 해 봐야 달인이 된다.

63. 달인은 전문가다.

64. 달인은 4차원 세계에 속한 자다.

65. 달인은 시간을 초월해서 한다. 


